
도요보 - 방적 기술의 복합화 추진 

도요보는 몇 가지 방적 기술을 하나로 합한 복합화로 고객의 요청에 대응

하는 신소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눈으로 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이나 직접 만져보아 느낄 수 있는 감성에 따라 신상품을 만들도록 

노력하였었는데 “텍스타일 상품 개발 센터”는 복합화로 새로운 기능성을 갖

춘 소재 개발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며 원료에서부터 방적 기술을 결부

시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도요보의 중심이 되는 방적 기술은 “마나드”, “셀렉트”, “2층 구조사”, “3층 

구조사”, “특수 방적사” 등이다. 

“마나드”는 장섬유인 필라멘트와 면 섬유 등의 단섬유를 혼섬(混纖)한 복

합사 기술로서 균정도, 강력, 내마모성이 뛰어나게 좋다. “셀렉트”는 링 정방

기에서 2올의 섬유속(纖維束)을 동시에 보빈에 감아주면서 꼬임을 주는 특별 

연사 기술이다. “2층 구조사(二層構造絲)”로 분류되는 “코어 얀(core yarn)”은 

신도가 거의 없는 섬유도 심으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 실을 손으로 훑어

주어도 표면의 섬유가 밀리는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특히, 특수 방적 기술에 의한 심과 피복사의 꼬임이 서로 다른 구조사(芯

鞘異撚構造絲) “세레스”는 한층 더 개량되어 새로 심과 피복사의 꼬임을 달

리한 상태를 변화시켜 기능성의 배리에이션(variation)을 넓게 하였다. 흡한속

건성(吸汗速乾性), 항필링성(抗pilling性) 4급의 우수한 “세레스 드라이”와 약간

의 벌크성을 줌으로써 보온성을 좋게 한 “세레스 에어”를 갖추었다. 



“세레스 드라이”는 2004년 봄부터 대형 판매점에서 언더웨어의 소재로 상

품화하였다. 사용하는 섬유는 폴리에스터 100% 또는 폴리에스터ㆍ면 혼섬이 

중심이며, 면 100% 소재도 상품화하였다. 또한 청량감(淸凉感)을 높인 “세레

스 쿨”도 2005년 춘하절용으로 상품화할 계획이다. 

고도 방적 기술에 의한 연간 원사 생산량은 “이나미(井波)” 공장을 중심으

로, “뉴젠(入喜)” 공장에서 생산된 것도 합쳐서 약 13,000곤(梱)이 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마나드” 원사가 3,000곤, “셀렉트” 원사가 2,000곤, 2층 구조사가 

6,000곤, 3층 구조사가 1,200곤, 특수 방적사는 700곤이 된다. 

특수 방적 “세레스” 생산이 중심은 시방기(16추)와 본기(本機)(72추) 체제로 

현재 풀(full)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레스” 등의 브랜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  


